
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, 경남도에 방한 및 방역물품 전달 

- 야외난로와 방호복 등 9만 9천여 개, 1억 7천 3백만 원 상당 방한 및 방역물품

- 생활치료센터와 보건소, 민간 선별진료소 등에 배분 예정

- 김경수 지사 “방역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께 큰 힘...코로나 극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”

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(회장 송필호)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한 

및 방역물품을 경남도에 전달했다.

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은 13일 오

후 김 지사 집무실에서 물품 전달식을 가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

졌다.

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야외난로, 발열조끼, 방호복 등 모두 15종 99,834개에 시

가 1억 7천 3백만 원 상당의 방한 및 방역물품으로, 도내 생활치료센터와 각 

시·군보건소, 민간 선별진료소 등에 배분될 예정이다.

김 사무총장은 “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검사소가 운영되면서 강추위 

속 방역 최전선에 투입된 직원들에게 응원의 힘이 되고자 방한물품과 방역물품

을 지원하게 됐다”고 말했다.  

김 지사는 “한파에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큰 힘이 될 것”이라며 

감사의 뜻을 전하고, “올해는 꼭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

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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